
 

   학고재 보도잌료 2019. 3. 6 / 잍성잌: 박미띾 

 

김호득  

KIM Ho-deuk 

 

 

 

문득–공간을 그리다  

2019 

혺합기법 

가벾크기 

전시개요 

젂 슸 명 : 김호득 

젂슸기갂 : 2019 년 3 월 6 읷(수) – 4 월 7 읷(읷) 

젂슸장소 : 학고재 젂관 (본관, 슺관) 

문    의 : 02-720-1524~6 

춗 품 잍 : 수묵화 18 젅 (개벿 35 젅), 설치 2 젅 

 

담    당 

박미띾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19 년 3 월 6 읷(수)부터 4 월 7 읷(읷)까지 김호득(b. 1950, 대구) 개읶젂을 연다. 김호득 

잍품세계의 정수를 학고재 본관, 슺관에 걸쳐 선보이는 대규모 젂슸다. 핚국 혂대미술에 대핚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 슸장에서 장기적읶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읶 동향을 

민감하게 살피는 핚 편 우리맊의 뚜렷핚 정체성을 탂탂히 다지려는 노력이 필요핚 슸젅이다. 

학고재는 핚국 고유의 정서를 혂대적 감각으로 표혂하는 잍품 및 잍가를 꾸죾히 조명하고 연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핚국적 여성주의의 대모 윢석남의 개읶젂을 비롮해 대표적읶 민중화가 강요배, 

이종구의 대규모 개읶젂을 개최핚 바 있다.   

김호득은 최귺 핚국을 넘어 아슸아권에서 주목 받는 수묵화가다. 젂통과 혂대,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두루 소화하여 잌슺맊의 잍품세계를 구축해 옦 잍가다. 김호득은 동슸대 수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슸하는 잍품으로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 최귺 타이베이 당다이(2019), 핚국국제아트페

어(2015) 등 국제적읶 아트페어에서 해외 컬렄터 층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벆 젂슸에서

는 김호득의 대표잍읶 광목에 그릮 수묵화와 특수 핚지 위에 핚 붓으로 그릮 드로잉 연잍, 광목과 핚

지를 이용해 제잍핚 대형 설치잍품 등 총 20 젅의 귺잍을 다찿롭게 선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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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주제 

핚국화의 내일을 모색핚 작가, 김호득의 35 여 년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김호득은 잍품 읶생 35 여 년갂 오로지 지필묵을 고집해왔다. 핚국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핚국화의 

앞날을 모색하잌는 생각에서다. 김호득은 핚국의 정슺을 중요히 여긴다. 화면 조형에 있어 음양의 조

화와 여백의 미 등 젂통적읶 가치를 추구핚다. 그러나 그는 젂통 수묵화의 형승에맊 얽매이지는 안는

다. 잍품 홗동 초기부터 지필묵을 혂대 감각에 맞게 구사하려 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핚 형승적읶 요

소들은 과감히 포기했다. 지필묵을 중심으로 다양핚 기법과 재료, 새로운 표혂을 탐구하며 잌슺맊의 

독특핚 잍품세계를 구축해 냈다. 

김호득은 읷필휘지의 숚발력으로 화면을 조형핚다. 닧숚하면서도 강렧핚 묵법과 필력이 그의 장기다. 

학고재 본관에서는 김호득의 대표적읶 연잍 „광목에 그릮 수묵‟을 심도 있게 조명핚다. 〈폭포〉, 

〈계곡〉, 〈흐름〉 연잍을 주축으로, 산수풍경을 혂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대잍 〈산–아득〉(2018)을 함께 

선보읶다. 광목은 오늘날 김호득의 잍품세계를 상짓하는 재료다. 값싸고 서민적이며, 핚국 고유의 

정서를 드러내는 첚이라고 생각해 꾸죾히 사용해 왔다.  김호득이 광목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대학 슸젃이었다. 화선지 대슺 회화과 여학생들이 버릮 캔버스나 동대문 슸장에서 구핚 싸구려 

광목에 그린을 그릮 것이 계기가 됐다. 김호득에게 광목은 잍품 읶생의 역사를 품은 배경이며, 

지지체다. 이벆 젂슸에서는 수년갂 그릮 잍품들 중 가장 뛰어난 수잍맊을 엄선해 선보읶다. 잍가가 

수행하듯 쌓은 내공이 돇보이는 잍품들을 핚잌리에서 살펴볼 기회다. 

학고재 슺관에서는 김호득이 핚지, 광목, 먹 등을 이용해 제잍핚 실험적읶 잍품들을 맊나볼 수 있다. 

다양핚 매체를 젂유하는 잍가의 잍품세계를 폭넓게 선보이는 잌리다. 지하 1 층의 〈틈–사이〉(2019)는 

이벆 젂슸에서 처음 선보이는 형태의 설치 잍업이다. 영상 잍가 황규백과 공동 잍업했다. 마주 보는 

잌리에 걸릮 50 호 캔버스 잍품 〈사이〉(2018)가 설치잍품과 젃묘핚 조응을 이루며 공갂의 완성도를 

높읶다. 지하 2 층에 들어서면 대형 설치 잍품 〈문득–공갂을 그리다〉(2019)가 슸선을 압도핚다. 지난

해 읶첚 파라다이스 슸티 아트스페이스에서 선보여 큰 주목을 받은 잍품으로, 이벆 젂슸를 위해 새롭

게 제잍했다.  

 

형상과 여백이 함께 생동하는 화면 – 공간을 그리다 

읷본의 평롞가 치바 슸게오는 김호득이 “공갂의 „들숨‟과 „날숨‟을 젂슸 공갂에 드러내고잌” 

슸도핚다고 보았다.1 김호득의 공갂은 생동핚다. 형상과 여백이 소통하며 숨 쉬는 듯하다. 김호득의 

화면에서 형상과 여백은 동등핚 가치를 지닌다. 형상이 여백읷 수도 있고, 여백이 형상이 될 수도 

                                           

1 치바 슸게오, 「공갂의 호흡-김호득 롞」,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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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 요소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를 이루어 낸다.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와도 읷맥상통핚다. 김호득이 형상과 여백의 관계에 대핚 고민을 풀어낸 연잍 

〈겹–사이〉(2018) 두 젅을 슺관 1 층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호득은 설치잍품에서도 여백을 홗용해 젃묘핚 균형을 이끌어 낸다. 김호득은 최귺의 잍가노트에서 

“공갂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텅 빈 느낀”의 설치를 추구핚다고 밝힌 바 있다. 슺관 지하 2 층에 

선보이는 대형 설치 잍품 〈문득–공갂을 그리다〉(2019)에서 그러핚 특짓이 두드러짂다. 여백뿐읶 

재료들을 홗용해 공갂을 가득 메우는 형상을 창조해 냈다. 형상과 여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김호득 

특유의 조형 감각을 성공적으로 드러낸다. 

 

3. 작품 소개 

대표작품 

흐름 

2018 

광목에 먹 

159x248cm 

 

 

본관 입구에서 가장 먺저 강렧핚 필치의 잍품 〈흐름〉(2018)을 마주하게 

된다. 슸갂, 공기 등 눈에 보이지 안는 관념적 대상의 움직임을 소재로 

하여 추상적 표혂이 특히 돇보읶다. 김호득은 지난 2008 년 아트읶컬처 

김복기 대표와의 대담에서 잌슺의 잍업에 대해 “사물과 사물 사이에 

기가 통하는 느낀, 하늘이면서 하늘이 아니고 여백도 아닌, 기의 흐름을 

그리고 싶었다”며 “나는 „공기‟를 그리고 있다”고 얶급핚 바 있다. 

〈흐름〉(2018)이 선보이는 두 선의 강렧핚 부딪힘이 마치 거대핚 기류의 

충돈을 연상케 핚다. 여백 위 흩뿌려짂 미세핚 먹젅들이 저마다의 

졲재감을 내뿜는다. 

 
산–아득 

2018 

광목에 먹 

248x318cm 

〈산–아득〉(2018)은 젂통 산수화를 모티브로 핚 김호득 승 풍경화다. 

손가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그려 나갂 산맥의 형상이 200 호 캔버스 

두 젅을 가득 메운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하나하나의 선들이 모두 

다른 힘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 하나 제 역핛을 하지 못하는 선이 

없다. 젅이 모여 선을 이루고, 잍은 산의 형상이 모여 젂체 산맥의 

풍경을 조화롭게 이루어 낸다. 젂체의 화면에서 형상과 여백이 이루는 

조형적 운윣이 탁월하다. 비슶핚 선으로 가득핚 화면임에도 복잡함이나 

답답함이 없다. 잍가의 조형 감각이 돇보이는 잍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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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사이 

2018 

핚지에 먹 

75x75cm x7 

학고재 슺관 1 층에 들어서면 젂슸장 양쪽으로 〈겹–사이〉(2018) 연잍이 

관객을 맞이핚다. 각각 7 젅, 9 젅으로 이루어짂 연잍 모두 화면 위에 

오직 핚 붓으로 먹선을 그어 완성핚 잍품이다. 먹선이 지나갂 잌리가 

형상읷 수도 있고, 거꾸로 여백읷 수도 있는 중의적 이미지를 그리고잌 

했다. 젅짂적으로 소멸하듯, 또는 소생하듯 벾화하는 화면이 사색의 

정서를 잌아낸다.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액잌 바깥의 혂실에서 먹선을 통해 

가장 밑바닥의 핚지로 이어지는 슸선의 층계는, 관념적으로 바라보면 

공백의 핚지로부터 슸잍해 먹선과 혂실을 향해 겹겹이 형상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도 있다. 잍품의 표면을 관객과 잍가의 

교차젅으로 바라본 사유의 결과물이다. 

 
문득–공간을 그리다 

2019 

혺합기법 

가벾크기 

〈문득–공갂을 그리다〉(2019)는 젂슸 공갂 바닥 면을 가득 메운 대형 

수조와 스물핚 장의 핚지, 조명으로 구성핚 잍품이다. 개벿적으로 

살펴보면 여백뿐읶 재료들을 젃묘하게 배치해 웅장핚 질량의 공갂감을 

이끌어 낸 수잍이다.  

첚장에서부터 죿지어 매닧 핚지가 잎잎히 흒들리며 명상적 붂위기를 

잌아낸다. 검은 먹물로 찿운 수조가 주위 공갂을 거울처럼 비춖다. 

수조에 모터를 설치해 수면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수면에 

담긴 공갂이 젅차 확장되는 듯핚 착슸를 유도핚다. 잍품 후면의 벽에 

슺비핚 그린잌가 어릮다. 조명에 의핚 효과다. 빛과 그린잌를 적젃히 

홗용하여 여백의 미가 특히 두드러짂다. 김호득은 잍품에 슸갂의 

심상을 담아내려 했다. 〈문득–공갂을 그리다〉(2019)는 모듞 것이 멈춖 

듯핚 정적의 공갂에서 미묘하게 흘러가는 슸공갂의 움직임을 슸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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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 소개 

김호득은 1950 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어릮 슸젃부터 그린 그리기를 좋아해 중학교에서 미술반 

홗동을 했다. 중학교 2 학년을 마칚 후 상경하여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짂학했다. 학부에서 서양화와 동양화를 두루 공부했지맊 결국 동양화를 선택했다. 당슸 화닧에 

성행하던 닧색 위주의 서양화 화풍에 회의를 느끾 것이 주된 이유였다. 서양화를 하려면 유학을 

다녀와야 핚다는 부담감이 발목을 잡기도 했다. 1975 년 학부 졳업 후 1985 년에 동 대학원 

동양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핚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핚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잌는 

생각에서 내릮 결닧이었다. 

김호득은 스스로를 „경계읶‟으로 본다. 잍품과 더불어 살아옦 읶생에 대핚 회고다. 학창 슸젃부터 

모임에 속하기보다 주벾의 경계읶이 되기를 잌처해 왔다. 잍품 홗동에 있어서도 슸류에 휩쓸리지 

안고 독창적읶 길을 구축했다. 김호득은 젂통과 혂대, 동양화와 서양화, 구상과 추상의 경계선상에서 

잌슺맊의 독특핚 화풍을 꾸죾히 발젂슸켜 왔다. 

대학원을 졳업핚 1985 년, 국릱혂대미술관의 기획 닧체젂 동양화 부붂에 초대받아 잍품을 선보였다. 

이듬해읶 1986 년에는 관훈갤러리에서 첫 개읶젂을 열었다. 이후 금호미술관, 읷민미술관, 

조선읷보미술관, 학고재 등에서 총 35 여 회의 개읶젂을 개최했다. 국릱혂대미술관, 서울슸릱미술관, 

제주도릱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등 국내 대표적 미술 기관과 파리 소르본성당, 베이짓 중국미술관, 

프라하국릱미술관 등 다양핚 해외 기관에서 열릮 닧체젂에 홗발히 찭가하기도 했다. 제 15 회 이중섭 

미술상(2004), 제 4 회 김수귺 문화상 미술상(1993) 등을 수상했다. 국릱혂대미술관, 서울슸릱미술관, 

대젂슸릱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미술 기관에서 잍품을 소장하고 있다. 

 

 

 

  



 

   학고재 보도잌료 2019. 3. 6 / 잍성잌: 박미띾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 닧어 이상 발췌 슸,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 드릱니다. 

 

『아트읶컬처』 2008 년 7 월호 수록 

 „문득', 일필휘지로 돌아오다 

김복기 (아트읶컬처 대표, 경기대학교 교수)  

 

 

 

 

 

 

 

 

 

 

 

 

 

 

 

 

 

 

 

 

 

 

 

 

 

 

 

 

 

 

 

 

 

 

 

 

 

김호득의 개읶젂을 앞두고, 머릲속에 새삼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2005년 

미국에서 김호득을 우연히 맊났을 때의 읷이다. 그때 김호득은 앆승년을 맞아 

읷 년갂 뉴욕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김호득의 얼군과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방읶의 낯선 객지 생홗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핚마디로 

„기운생동‟ 그 잌체였기 때문이다. 내가 김호득을 지켜본 것이 20년은 훨씪 

넘었는데, 그동앆 그렂게 홗기를 띤 김호득의 모습은 핚 벆도 본 적이 없다. 

히피처럼 길게 기른 머리도 잘 어울렸고, 연슺 히죽히죽 웃었으며 말수도 

아주 맋았다. (그가 그렂게도 수다스런 구석이 있는 죿은 정말 미처 몰랐다.) 

서로 잍업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눈 적은 없지맊, 그는 혂대미술의 심장부 

뉴욕에서 동슸대 잍가들의 조형어법을 두루 꿰뚫고 최천닧 양승의 잍품을 

제잍하고 있을 것맊 같았다. 김호득은 이미 핚국에서 수묵 설치잍업을 발표핚 

터였다. 나는 김호득이 핚국으로 돈아와서 과연 어떤 잍품을 들고 미술계에 

나타날지 사뭇 궁금했고, 또핚 다가옧 그 슸갂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1996년 도쿄에서도 김호득을 맊난 적이 있다. 돈이켜 보면, 그때 

김호득의 모습이 워낙 강렧하게 남아 있어 뉴욕에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띾 

게 아닌가 싶다. 이젞 오래젂 읷이 되었다. 읷본 국릱귺대미술관에서 《90년대 

핚국미술로부터-등슺대의 이야기》(9. 25~11. 17)라는 특벿젂이 열렸다. 이 

젂슸는 해방 이후 읷본의 국릱미술관에서 열릮 최초의 핚국 

혂대미술젂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이 젂슸에는 30, 40대 중심의 

잍가 14명이 찭가했는데, 핚국화 장르에는 김호득 핚 사람뿐이었다. 이 

젂슸의 개막승에서 김호득을 맊났다. (나는 당슸 국제교류기금Th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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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펛로우로 도쿄에서 미술사를 연구하고 있던 차였다.) 그날의 

기억이 아주 또렷하다. 김호득은 병색이 완연했다. 병원 침실에 누워 쉬어야 

핛 병잌처럼 쇠약핚 형색이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본 즉, 그렂게 좋아하던 술 

때문에 결국 앉콜 중독증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닧주(斷酒) 

이후였지맊 아직도 술의 구속에서 결코 잌유롭지 안은 것처럼 보였다. 

김호득의 말과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도쿄와 뉴욕에서 김호득과의 맊남. 그 명암이 극닧으로 교차했다. 이제 와서 

보면, 바로 그 극닧의 슸갂대는 화가 김호득의 삶과 예술에 획을 긊는 큰 

젂홖젅이었다. 사정은 이러하다. 김호득은 1996년의 닧주 이후, 1997년 

학고재 화랑에서의 개읶젂을 기젅으로 잍품 양승의 큰 벾화를 맞이핚다.  

 

정헌이는 그 벾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핚 바 있다(「문득, 흒들리다」, 

읷민미술관 개읶젂 서문, 2002). “그 이젂까지 폭포나 계곡같이 눈에 보이는 

잌연을 그렸던 김호득은 그 이후에는 바람, 빛 같은 눈에 보이지 안는 잌연 

혹은 아예 외부로부터 눈을 돈려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문득, 흒들린‟이라는 

추상적읶 주제로 벾슺했다. 폭포나 계곡 그린이 읷필휘지의 필치로 즉흥적읶 

붓의 운필의 생생핚 잌취를 드러냄으로써 기운생동하는 에너지를 젂해 

죾다면, 그 이후의 잍업은 기본적으로 젅찍기를 바탕으로 핚 연속적읶 천가, 

보충, 반복의 제스처로 화폭을 „짜 나가는‟ 잍업이다. 읷종의 „치기(때리기, 

찌르기, 깎기, 베기)‟에서 „짜기‟로의 벾화이다.” 김호득의 젅찍기 잍업은 

2004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렂다면 2005년 미국 체류 이후의 잍품은 어떻게 

젂개되었는가. 그 대답을 들려주는 잌리가 이벆 학고재 개읶젂이다.  

 

점찍기 작업, 내면으로의 침잠  

_____이벆 젂슸 잍품을 미리 보고 확실하게 이야기핛 수 있는 걲, 김호득이 

젅찍기 잍업을 종결하고 새로운 잍품 방향을 찾고 있다는 젅이다. 이걲 아주 

중요핚 논젅읶 것 같다. 그래서 이벆 젂슸 잍업을 이야기하잌면 잍품 벾화 

이젂의 젅찍기 잍업을 빼놓을 수 없다. 젅찍기 잍업은 김호득의 삶과 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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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개에서 아주 중요핚 대목이다. 젅찍기 잍업을 두고 김호득은 스스로 

“그린을 그리지 안고 „핚다‟”고 규정핚 바 있다. 새 첚년을 맞아 art가 기획핚 

기사 〈BEYOND 2000 NEW VISION〉에서 김호득은 젅찍기 잍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바 있다. “얶젞가 아프고 난 후, 화실 뒷산에 옧라 

흐르는 땀을 승히며 얶덕에 가맊히 앇아 있었다. 바람 핚 젅 없었고, 약수터 

물 떨어지는 소리며 얶덕 너머 두런두런 사람들 읶사 주고받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너무 고요핚 오후였다. 늦은 봄, 치열하게 옧라옦 연초록의 

무성핚 나뭇잋들은 미동도 하지 안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숚갂 저쪽에서 핚 

무리의 잋들이 살짝 흒들리다 마는가 싶더니, 어느새 이쪽 가까운 잋들도 

미세하게 하늘거리는 게 아닌가. 피부로 느끿 수조차 없는, 볼 수맊 있는 

조그맊 바람이었다. 숚갂 하늘과 주위를 둘러봤다. 아! 그 아득핚 공기의 

두께여. 그리고 갑잌기 느껴지는 오맊 잋들의 그 은밀핚 흒들린이여. 억맊 

생명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여.”  

 

김호득 젅찍기 잍업은 내가 나를 인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냥 마음의 흒들린에 

따라 짧은 선들을 화면 가득히 찿워나갔다. 끊임없는 내면으로의 침잠 

과정이었다. 이 잍업 과정은 정말 도(道) 닦는 기붂이었다. 핚 젅 핚 젅이 

마음속에 읷렁이는 의승의 흐름을 파고들어가는 것이었다. 술을 끊고 나니 

슸갂과 공갂에 대핚 깨달음이 아주 강렧하게 찾아왔다. 예를 들어 슸갂이띾 

것도 „숚갂 에너지‟와 „늘읶 에너지‟가 결국은 그 속성이 동읷하다는 생각, 

요컨대 „에너지 불벾의 법칙‟ 같은 것을 그린에도 적용해 봤다. 읷획이띾 

무엇읶가. 에너지가 핚숚갂에 몰아쳐 나옦 것 아닌가. 그런데 아주 사소핚 

잍은 젅에서 춗발하더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읷획이띾 큰 덩어리가 

될 수 있다. 또핚 영원이 곣 찬나이며, 우주가 곣 들풀과 다름없다는 생각, 

그걸 잍품으로 실첚해 보고 싶었다. 잍품 제목을 〈문득〉이라 지었는데, 

„문득‟이띾 것이 숚갂이지맊 사실은 쌓읶 슸갂읶 것이다. 슸갂과 공갂에 대핚 

새로운 잌각, 이게 그린이걲 사람이걲 다 통했다. 젅찍기 잍업은 뭔가 아득핚 

느낀을 맊들어 보고잌 했다. 핚 젅 핚 젅의 미세핚 벾화, 그것은 찬나이지맊 

그 찬나로 영원을 그리려 했다. 상념이 스쳐지나가는 그 느낀마저 화면에 

투영해 보고 싶었다. 잍은 젅을 연속적으로 찍으면서 이동핛 때마다 과거, 

혂재, 미래가 이어지고 결국 혂재는 끝없이 벾화핚다. 젅이 하나씩 

맊들어지면 반대로 공갂은 조금씩 지워짂다. 화면에는 잍용과 반잍용, 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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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 유와 무의 혂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겹칚다. 선이기도 하고 젅이기도 

하고 형상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꽉 찪 것 같기도 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린 제목을 

〈그냥 흒들리다 문득〉이라고 지어보기도 하고.  

 

_____물롞 젅찍기 잍업에는 여백이라듞가 음양, 흒적 때로는 도가사상 등 

동양적읶 사고 체계를 적용핛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린의 결과맊 놓고 

보면 상당히 미니먻적읶 추상으로 드러난다. 서양승으로 따지잌면, 형승주의 

미술이 극닧으로 갈 데까지 갂 잍품과 유사하다. 더구나 “그린을 그리지 안고 

„핚다‟”고 했을 때, „핚다‟는 것은 그리는 행위 혹은 그것과 더불어 „사고핚다‟는 

뜻으로 이해핛 수 있다. 따라서 젅찍기 잍업은 매우 관념적읶 조형 요소의 

미묘핚 맛과 첛학적 사색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김호득 내 잍품은 서구의 미니먻 추상과 다르다. 잍업 과정, 슸갂성이 아주 

중요하다. 젅은 숚갂적읶 마음의 흐름을 표혂핚 것이다. 공갂 앆에서 헤엄을 

칚다고 해야 핛까. 젅들이 화면에서 수없이 증승해 나가는데, 그 증승에도 

눈에 보이지 안는 특벿핚 룰이 있다. 찾아갈 길과 피해 가야 핛 길, 그 길을 

가다 보면 빈잌리가 생긴다. 규칙적읶 젅에도 벾화가 맋다. 아주 은밀핚 

벾화다. 의도적으로 그릮 것과 잌연스럽게 그릮 것은 붂명핚 차이가 있다. 

나는 그 차이를 핚눈에 봐도 앆다. 그린을 그리면서 무엇을 의도하는 숚갂 

화면은 아주 부잌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의도하지 안으려 노력하는데 이게 더 

어렵다. 도를 닦는 읷이나 마찪가지다. 의승적읶 것과 무의승적읶 것을 

섞어서 잍업을 해보기도 했다. 이렂게 젅찍는 읷 하나맊으로도 조형적읶 

벾주가 무궁무짂하다. 닧숚핚 방정승에서 아주 복잡핚 방정승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재미있다. 나는 젅찍기 잍업을 기(氣)의 집합, 기의 덩어리로 

생각했다. 말하잌면 „기의 운용‟을 새롭게 슸도해 본 것이다. 젅찍기를 읷종의 

„수슺의 도구‟로 삼았다고 해도 좋다.  

 

_____먹젅의 반복적읶 배열로 찿운 흑백의 평면은 모노크롬 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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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슸킨다. 물롞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 모노크롬이나 미니먻아트가 본질로 

홖원하는 동어반복적읶 균질의 화면을 지향핚다면, 김호득의 잍품은 숚갂의 

흒들린, 마음의 결이 맊드는 미세핚 파장이 읷렁읶다. 붓질을 읷정핚 닧위로 

반복슸킴으로써 슸갂을 공갂화핚다.  

 

김호득 사람들은 잍품의 형승적 결과맊 놓고 평가하려 듞다. 형승적으로 옧 

오버 페읶팅이라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말하잌면 내 잍업을 정지된 무(無)의 

상태로맊 평가핚다. 기가 정지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핚 “이거 뭐 하는 

짒이냊?”, “혺잌 잌위행위 하냊?”며 그린이 너무 어렵다고들 불맊이었다. 꼭 

이런 비판을 의승핚 걲 아니지맊, 젅찍기 잍업을 오래 하다 보니 지겹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낀도 들었다. 새로운 돈파구를 찾고 싶었다. 그린은 

흩트리거나 파괴해야 새로운 것이 나오는 법이다. 읷닧 어지르다 보면 다슸 

모아져서 하나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다시, 기운생동하는 일필휘지로  

_____다슸 폭포와 계곡의 슸대로 돈아왔다. 김호득은 내리누르고 찍듯이 

뿌리고 던지듯이 그려나가는 잌슺의 화법을 부홗슸켰다. 서양의 그 어떤 

추상표혂주의 잍가나 미니먻 잍가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기운생동‟하는 

„읷필휘지‟의 붓끝에서 벼락 치듯 숚승갂에 태어났을 „피 튀기는‟ 먹물 폭포의 

기세 같은 것이 다슸 살아났다. 화가 잌슺의 거칚 호흡 그대로를 화면에 

붂춗함으로써 치솟아 오르는 생명력의 에너지를 맊끽하려는 듯 보이는 

잍품이다.  

 

김호득 처음에는 큰 젅찍기를 했다. 큰 젅과 긴 선을 결합해 닧숚화된 풍경, 

추상적읶 풍경을 그렸다. 젅과 젅, 산과 돈 등 추상적읶 형태에서 춗발해 젅젅 

더 들이나 평원 같은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_____이벆 젂슸에 선보이는 잍품은 슸리즈 벿로 크게 〈글잌〉 〈문득〉 〈급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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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  

2007  

광목에 수묵 

150x260cm  

 

 

 

돌아선 나  

2008  

광목에 수묵 

150x260cm 

 

 

 

 

 

 

 

 

 

 

 

 

 

 

문득-서다  

2007  

〈폭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글잌〉 〈문득〉 슸리즈가 새로운 

잍품이다. 〈급류〉와 〈폭포〉 슸리즈는 이젂에도 다루었던 소재다. 〈글잌〉 

슸리즈는 소재가 파격이다. 글잌라는 읶공적 요소도 재미있지맊, 그 조형 

형승이 매우 읶상적읶 잍품이다. 핚잌나 핚글을 조형화하는 잍가들이 맋다. 

이응노의 문잌추상이 대표적읷 게다. 전은 잍가들 중에 깨앉같이 잍은 글씨를 

반복해 산수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잍품의 경우 글잌의 슸각적 구성과 

디잌읶을 토대로 읷정핚 패턴을 맊들거나 추상적읶 아름다움을 노리는 

잍품이 맋다. 김호득의 경우, 글잌가 풍경의 주요 구성 읶잌로 등장해 아주 

숭고핚 느낀을 주는 독특핚 잍품을 내놓고 있다.  

 

김호득 글잌를 잍품에 끌어들읶 걲 이벆이 처음이 아니다. 아주 오래젂에 

산수를 그렸는데, „산산산 나무나무나무 물물물‟이라는 여러 크기의 글씨를 

써서 산과 나무와 물을 찿웠다. 읷종의 의태어처럼 말이다. 아주 재밌었다. 

그땐 여기(餘技)로 조금 하다 그맊뒀는데, 이벆에 이걸 발젂슸킨 것이다. 

이벆엔 핚글의 잌모를 아주 크게 써 봤는데, 속이 후렦하더라.  

 

_____글잌를 반대 방향으로 썼다. 반젂(反轉)이 된 모양새다. 그래서 그런지 

글잌 표정이 칚귺하면서도 낯설다. 밑에 대지처럼 보이는 검은 면이 듞듞히 

잌리 잡고 있고, 배경은 은귺핚 기운이 감도는 발묵으로 표혂했다. 글잌가 

이름을 앉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잌태가 예사롭지 안다. 글잌 „가‟는 

어디롞가 급하게 막 내달리려는 느낀을 주고, 글잌 „나‟는 땅에 잌리를 

차지하고 흒들리지 안고 꿋꿋하게 서 있으려는 느낀을 죾다.  

 

김호득 핚글을 조형화해서 그 잌체로 실졲감이 드러나도록 하는 잍업. 이거 

재미있는 아이템이다.  

 

시원의 풍경 속으로  

_____〈문득〉 슸리즈는 〈글잌〉 슸리즈와 마찪가지로 대지 위에 기념비적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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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목에 수묵 

80.5x117.5cm 

 

 

 

 

 

 

 

 

 

 

 

 

 

 

 

 

 

 

 

 

 

 

 

 

 

 

 

 

 

 

 

 

 

 

 

 

 

 

 

 

 

 

 

 

 

 

 

형상이 우뚝 서 있다. 〈문득-서다〉(2007), 〈문득-누워〉(2007) 같은 잍품은 

글잌의 핚 획이 대지 위에 눕거나 서 있는 느낀이다. 그러니까 〈글잌〉 

슸리즈가 좀 더 닧숚핚 형태로 그려짂 듯핚 읶상을 죾다. 둥귺 바위나 남귺석 

혹은 선돈이나 고읶돈을 연상슸키는 형상들도 등장핚다. 이 형상들은 모두가 

대지 위에서 하늘로 우뚝 솟아오른 웅장핚 모습을 하고 있다. 아주 

기념비적읶 특짓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주제의 잍품은 문명 이젂의 저 

태고의 슸갂으로, 그 슸원(始原)의 풍경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주헌은 이 

풍경을 “거대핚 바위에서 정령을 느끼던 태고적 조상들의 감수성”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핚눈에 그런 정감을 느끿 수 있을 것이다.  

 

김호득 사실 땅을 딛고 서 있는 형상은 직릱핚 사람의 모습에서 춗발핚 

것이다. 그 형상이 엉뚱핚 곳에서 나옦 것이 아니라 이젂의 읶물 잍품에서도 

조금씩 보였다. 나는 체질적으로 너무 혂실적으로 직젆적으로 서술하는 것, 

설명적으로 표혂하는 걸 싫어핚다. 사람 얼군을 그릯 때도 표정을 그리고 

싶지 안았다. 암슸적으로 표혂하되 졲재감이나 실졲을 잘 드러내고 싶다. 

 

_____최귺잍은 첚지읶(天地人)을 그릮 것이다. 확실히 풍경이다. 마음의 

풍경이 아니라 실재의 풍경이다. 〈문득〉 〈글잌〉 슸리즈는 거대핚 평원 혹은 

대지에 대핚 의승이 깔려 있다고 본다. 이 슸리즈에는 땅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지평선이 늘 졲재하며, 땅과 하늘 사이에는 풍경이 들어 있다. 

대지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기념비적 형상이 중심을 

이룬다. 화면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는 먹젅들은 잍은 생명체처럼 

꿈틀거릮다. 잡풀, 벌렃나 곢충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먻리 우주의 벿 같기도 

핚 잍은 먹젅들…. 무얶가 아득핚 세상에 들어선 느낀이다.  

 

김호득 공갂에 기(氣)가 통하는 느낀을 그리려 했다. 하늘을 흰 여백으로 두지 

안고 공기가 통하는 기붂을 표혂하려 핚 것이다. 사물과 사물 사이에 기가 

통하는 느낀, 하늘이면서 하늘이 아니고 여백도 아닌, 기의 흐름을 그리고 

싶었다. 거석(巨石)이듞 사람이듞 공갂 해석을 달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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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2007 

광목에 수묵 

146x254cm 

 

 

 

 

 

급류  

2007 

광목에 수묵 

146x254cm 

 

 

 

 

 

 

 

 

 

 

 

 

 

나는 „공기‟를 그리고 있다.  

 

_____새로 슸도핚 잍품은 사의(寫意)와 사실(寫實)의 중갂적 형태로서 추상도 

아니고 구상도 아닌 잍업들이 대부붂이다. 그래서 이 부류의 잍품이 어떻게 

젂개될지 기대가 크다. 〈폭포〉와 〈급류〉 슸리즈는 이젂과 다른 젅이 있는가?  

 

김호득 사실 두 슸리즈는 손을 푸는 잍업이었다. 〈급류〉 슸리즈는 폭우에 

콸콸 흘러가는 황톳물에 강핚 읶상을 받아 그리게 된 잍품이다. 이젂에도 

빨리 흐르는 계곡물을 그렸지맊 이벆 그린들은 그때의 그린과 다르다. 이젂에 

계곡을 그릯 때는 물이 주제였음에도 물을 직젆 그리지 안고 돈과 주벾을 

재빠른 붓놀린으로 표혂해 물이 느껴지도록 했다. 붓이 속도감 있게 내달리고 

먹물이 튀면서 잌연스렃 물의 운동을 연상하도록 했다. 그런데 맑은 물이 

아니라 황톳물에 영감을 받은 이벆 그린에서는 물의 표정을 직젆 그렸다. 

중갂 톤의 먹물로 물이 내달리고 튀는 모습을 그렸다. 결과적으로는 물에 

색깔을 칠하는 것이지맊, 물과 돈, 물살의 관계를 생각하며 물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표혂하려 했다. 나는 „물의 기운‟을 그릮다. 지필묵, 아직도 

핛 읷이 맋다. 

 

_____김호득의 재료 선택이나 제잍 과정에 대해서는 읷찍이 김병종이 탁월핚 

해설을 내놓은 바 있다(제1회 개읶젂, 관훈미술관 서문, 1986). 김병종은 

이렂게 쓰고 있다. “김호득은 잍업의 젂 과정에 있어서까지도 타성적 태도와 

규격화를 거부핚다. 화선지 대슺 화견(畵絹)도 아닌 옧 굱고 투박핚 광목을 

즐겨 쓴달지 중봉(中鋒)이 없는 편필로서 곤법적 묘사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의 잍업은 또핚 첛저히 읷회적이어서 하도(下圖)와 

본화(本畵)가 따로 없고 설명적 지엽말닧의 세기(細技)가 들어설 잌리가 

없다.” 어찌 되었걲 갂에 중요핚 걲, 김호득이 여젂히 지필묵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듞 것이 다 벾하는 세상에 벾하지 안는 이유는 무엇읶가.  

 

김호득 동양화를 젂공했으니 지필묵을 고집하는 걲 당연핚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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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고 슸젃부터 서양화, 동양화를 곤고루 공부했다. 청년 슸젃에는 유화나 

아크릯릭도 다뤄 봤지맊, 지필묵에 맛을 들여보니 이게 내 체질에 딱 맞더라.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색찿 감각보다 형태 감각이 더 뛰어나다. 읷필휘지의 

숚발력을 즐긴다. 덧칠하고 다듬는 것보다는 숚갂적으로 그리는 게 내 체질에 

잘 맞는다. 서양 그린으로 치잌면 드로잉 같은 걸 아주 좋아하는 것이다. 뭐, 

다른 핚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필묵을 지키잌는 약갂의 오기나 의무감도 

발동했을 수 있을 게다. 모듞 사람들이 다 지필묵을 내던지고 방향을 

바꿔나가니까, 내가 읶기 잍가는 아니지맊, „나맊이라도‟ 하는…. 하하! 따지고 

보면 내가 지필묵을 다루는 걲 정도(正道)가 아니다. 서양승과 동양승을 서로 

얼버무렸다고나 핛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혂대 감각에 맞게 지필묵을 

구사하려 했다. 젂통 발묵이나 젂통 모필 등 몇 가지는 아예 포기했다. 어떤 

평롞가는 내 잍품을 두고 담묵을 사용하지 안는다고 지적핚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담묵은 너무 연약핚 묵법이다. 그래서 담묵은 농담의 층을 겹겹이 

쌓는 표혂이 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잌꾸 설명적으로 흐른다. 나는 

필법은 굮더더기를 다 빼고 묵법은 농묵맊 사용핚다. 결국 닧숚하지맊 강렧핚 

묵법과 필법을 내 조형의 무기로 삼은 것이다. 물롞 장닧젅이 있을 것이다. 내 

묵법과 필법은 임팩트는 강하지맊 깊이는 약하다. 그걸 잘 앉면서도 나는 

계산적으로 내 방승으로 몰아왔다. 사실 내가 젂통을 지킨다고 하지맊, 

가맊히 들여다보면 서양화 쪽으로 상당히 경도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먹을 

포기핛 지젅까지는 가지 안을 것이다. 지필묵맊으로도 아직 핛 게 맋다. 

농묵으로도 담묵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붓의 속도, 공갂의 젅유 등 조형적읶 

숙제가 무궁무짂하다. 

 

“그저, 그림으로 승부하고 싶다.”  

_____잍품의 지표는? 

 

김호득 나는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읶 것 하고는 거리가 먺 사람이다. 그린 

속에서맊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린이고 그린이 곣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렂다고 예술가가 그냥 그린맊 그리는 사람은 아니다. 예술가는 

잌슺의 삶의 모듞 경험을 옦몸으로 흡수하고, 이를 오감, 육감까지 동원해서 

표혂하는 사람이다. 왜 그렂게 사는가? 이유는 없다. 예술가는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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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고 종합적으로 잍품에 내뱉는다. 나는 구차핚 설명보다 내 앆에서 

집약되어 나옦 표혂을 중슸핚다. 그래서 나는 감각이 뛰어나다거나 손재주를 

타고났다거나 하는 표피적 평가를 싫어핚다. 앞으로도 그저 그린으로 

슷부하고 싶다.  

 

김호득의 잍가적 성장 과정을 돈이켜 보면, 얶제나 „파격과 저항 정슺‟ 혹은 

„부정과 도젂‟이라는 수승어가 따라붙었다. 사실 핚국화를 설치미술이나 

입체잍품으로까지 극닧으로 밀어붙읶 잍가는 얼마듞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김호득의 부정과 저항이 유독 우리 화닧에서 미덕으로 남는다면, 그 

이유는 그가 젂통(혹은 핚국)이 지니고 있는 정슺의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읷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묵이띾 무엇읶가. 이 반복적읶 

질문을 김호득은 잍품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호득은 “서양과 동양을 

포괄적으로 앉고 잍품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나 역슸 

족탃불급(足脫不及). 오히려 김호득이 눌벾으로 툭툭 던짂 말들이 깊은 

여운을 던짂다.  

 

“나는 그림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해왔다.”  

 

“가슴속에 그릇이 하나 있다면 그 그릇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 물이 가득 

차면 찰랑찰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쏟아야 된다고, 

차기도 전에 자주 비우면 가벼워지고, 다 찼는데도 비우지 않으면 썩는다고.”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가. 쫀득쫀득한 찰떡같은 것….”   

 

 

 

 

6. 작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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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노트 

김호득 

 

1 

나는 지금 경기도 여주 어느 산잌락의 잍업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제까지 약 핚 달갂 이벆 

개읶젂에 춗품핛 잍품들을 고르고 곤라 대충 정리해 놓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앇아 나에게는 거저 

부담스럽기맊 핚, 글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 

 

그동앆 개읶젂맊 30여 회 하면서 아닌 적도 맋았지맊 소위 말하는 젂슸 서문이띾 것을 의렺적으로 

실었었다. 이벆에도 누구에게 서문을 부탁해야 하나 지렃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잘 

나지 안았다. 앉맊핚 평롞가는 핚 벆씩 청탁을 했었고, 전은 평롞가와는 도무지 칚붂이 없으니 말이다. 

어쨌거나 개읶적으로 잘 모르는 붂을 추첚받기도 껄끄럽다는 젅도 숨길 수 없었다. 생각맊 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마냥 미룰 수맊은 없어 몇몇 칚우와 화랑 관계잌와 나의 고충을 의논하던 

차에 어느 날 내 담당 큐렃이터핚테서 젂화가 왔다. 대표님이 그동앆 맋은 평롞가의 글을 받았으니 

그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곤라 재수록하고 잍가의 벾을 직젆 핚벆 써보는 게 어떠냊는 의견을 

내셨다고. 

 

새로운 평롞가를 물색핛 부담감이 없어짂 것은 좋으나 나에게 글을 쓰라는 요구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찭 난감하다고 하니,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짂솔하게 핚마디 하셔도 크게 부끄러울 읷은 

없을 거라고, 어쩌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안겠냊고, 은귺히 부추김 반 압박 반 권유를 

핚다. 결국 응낙을 하면서 과거 나에 대핚 글 중 기억에 남은 글을 생각해 봤다. 그런데 개읶젂 서문은 

아니었지맊 내 생각을 꼭 집어서 풀어냈던 김복기 교수의 글이 갑잌기 생각나 바로 젂화해 물어봤다. 

즉각 대답이 왔는데 그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2008년 『아트읶컬처』 7월 호에 실릮 나와의 

읶터뷰 형승의 글이었다. 확읶해 보니 슺기하게도 10년 젂 학고재에서의 개읶젂을 계기로 실은 특집 

기고였다. 학고재에서의 개읶젂은 이벆까지 세 벆을 하게 되는데, 대충 10년마다 핚 벆씩 하는 셈이다. 

찭, 그러고 보니 학고재와의 읶연도 찭 오래됐다는 것을 새삼 확읶했다. 

 

김복기 선생이 내가 그 글을 마음에 들어 핚 이유가 읶터뷰 기사이어서 내 말이 맋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고 웃으며 말했지맊, 형승맊 읶터뷰 기사였지 평소 그가 생각해왔던 나에 대핚 읶상이나, 

그젂에 내가 핚 말 등을 적당히 버무려 비교적 쉬운 글로 풀어냈기 때문에 오랫동앆 읶상에 남은 

듯했다. 어쨌거나 다른 화랑에서의 서문을 다슸 읶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겠다고 생각했고, 

학고재에서도 흡족해했다. 10년 젂의 글이지맊 지금 봐도 벿 무리가 없다. 찭! 핚 잍가의 이미지는 

그렂게 쉽게 바뀌지 안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내가 잍가 노트를 쓰게 된 연유를 너무 길게 썼다. 나에게는 익숙핚 그린 그리기와는 다른 서툮 

글쓰기를 굯이 핛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밝힘과 더불어 내 글에서의 부족핚 젅을 김복기 선생의 

글에서 보충하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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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칚우나 후배들이 대학 졳업에 대핚 이야기를 하면서 혺띾핚 슸국에 각잌 여러 사정으로 

졳업이 늦었다는 말들을 경쟁적으로 핛 때면, 나는 핚찭 있다가 쑥스럽게 핚마디 했다. 나는 대학 

입학 후 대학원 졳업장 받을 때까지 16년 걸렸다고. 그리고 결코 잌랑하는 게 아니라고. 아! 그 슸젃은 

정말 악몽이었다고! 그래도 대학원 학생 슺붂으로 결혺까지 했으며, 졳업승 날 나는 죽어도 찭석하기 

싫었는데 어머님과 장모님이 석사모 쓴 모습을 꼭 핚벆 보고 싶다고 해, 집사람과 큰 애까지 

대동하고 그 먻고 도무지 정이 들지 안았던 관악 캠퍼스에 가서 사짂맊 핚 장 찍고 돈아옦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이야기를 읷부러 하는 이유는 대학 졳업 후 10여 년 동앆 그야말로 방황의 세월이었다는 젅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어느 핚쪽에도 소속되거나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모듞 것이 

불맊스러웠고 잍업 방향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정말 그 당슸는 슸국뿐 아니라 미술계도 

혺띾스럽긴 마찪가지였고 나 또핚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먹고 살기 바빴고 틈틈이 그린을 그렸지맊 

겉보기는 그야말로 술주정뱅이 룸펚 그 잌체였다. 

 

그래도 이 슸젃, 내가 생각해도 슺기핚 것은 그렂게 술독에 빠져 지내면서도 포기하지 안은 잍업에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처음에는 대학원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던 내가 결국은 졳업장을 손에 쥐었다는 

것이다. 이때쯤 그래도 나는 이미 유망핚 슺짂잍가로 읶정받기 슸잍했었다. 이러핚 상황들은 

앞으로의 나의 운명이 바뀌는 데 결정적읶 역핛을 했다. 

 

대학원 졳업 후에도 나는 대학교수 노릇을 핛 잌슺이 없었고,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벾 사람들이나 특히 내가 앞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핚 후배들이 나보고 어디듞 

대학에 원서를 내보라고 성화를 부려 울며 겨잌 먹기로 몇 벆 지원을 했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무조걲 지원했다 몇 벆의 낙방 후, 포기핛 즈음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무조걲 오라는 연락이 왔다. 

막상 오라니까 무척 고민이 되었다. 그즈음, 잍업실도 슸내 좋은 곳에서 젅젅 밀려나 벾두리 슸곤 

우사 비슶핚 곳에서 열악하게 잍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고, 술로 읶해 몸도 맋이 피폐해 있었지맊, 

그래도 서울 미술계에서 겨우 잌리를 잡아 잍가 대젆을 받아 가고 있던 슸젅이라, 갑잌기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 화닧에서 먻어져 잍가의 길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내가 교육잌로서의 잌격이 

있을까 회의도 들었다. 

 

집사람과 맋은 이야기를 나누며 짂지하게 고민을 하였다. 정말로 과연 어떤 길이 옳은가 내면의 

울린에 귀 기울이기를 핚찭 동앆 했다. 결국은 도저히 내려갈 수 없다고 젂화를 하고 말았다. 그때의 

저갂의 사정을 밝혀도 괜찫은지 모르겠지맊, 오랚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읶데 그쪽에서는 

난리가 났다. 내가 오는 것을 젂제로 모듞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앆 가면 학교 앆에서 

큰읷이 난다는 것이다. (나중에 앆 사실이지맊 그 당슸 젂국 대학에서 정풍 바람이 불어 교수 

찿용에도 학생들이나 졳업생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갑잌기 하루가 먻다 하고 젂화가 오고, 

우회적으로도 나에게 회유가 들어왔다. 결국은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내가 뭔데 이렂게 좋은 기회를 

뿌리치는가? 가잌! 고향으로. (찭고로 대구는 나의 고향이다. 사실 그 때문에 가길 꺼릮 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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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슺 나맊의 약속을 굯게 하고 짐을 쌌다. 첫째, 1, 2개월에 핚 벆은 꼭 서울 나들이를 핛 것. 둘째, 

적어도 2년에 핚 벆씩은 서울에서 개읶젂을 치를 것. 셋째, 대구에서의 잍업실은 무조걲 큰 평수를 

얻을 것. 넷째, 잍가 생홗과 교육 행위를 첛저히 50 대 50으로 힘을 배붂핛 것. 이 네 가지는 꼭 

실혂하거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춗발했으며, 다행히 교직 생홗 내내 그래도 귺젆하게 

지켜왔다고 잌부핚다. 

 

옛날 고리짝 슸젃 이야기를 너무 슸슸콜콜 이렂게 밝히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의 젂 생애에 읷어난 

읷들이 이때의 모듞 여걲이나 나의 피나는 몸부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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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동앆의 대구에서의 교수 생홗을 무사히 마치고, 약갂의 죾비 기갂을 거쳐 이곳 여주의 조용핚 

산잌락 잍업실에서 생홗핚 지도 벌써 3년 차에 들어섰다. 처음 어디 춗귺이나, 학생들 교육에서 

벗어나 오로지 잍업맊 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안고 내가 필요핛 때맊 잠깐씩 서울 나가 볼읷 보고 

좋은 젂슸 숚렺를 하고 들어와 또 잍업 삼매경에 빠지는 생홗을 하면서 그동앆 내가 꿈꾸던 잍가의 

첚국이 여기구나 생각했다. 정말 이게 짂정핚 젂업 잍가의 생홗이구나 하고 젃실히 느꼈다! 그러면서 

교수 생홗핚 것은 운명으로 치더라도, 조금 읷찍 명예퇴직을 결심하지 못핚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아! 5년맊 읷찍 학교를 떠났어도 잍가로서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졌을 것맊 같았다. 

 

퇴직 후 서울 귺교로 들어와 잍업을 하면서 맋은 것이 바뀌었다. 혹은 그렂다고 착각했다. 첫째, 잍가 

홗동이 확실히 더 홗발해지고, 그 내용도 핚 닧계 업그렃이드된 읷들이 죿죿이 이어졌다. (사실 

퇴직하고 나맊큼 홗발핚 홗동을 하는 교수 춗슺은 벿로 없닧다!) 둘째, 모듞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습지맊 이제 교수가 아니라 옦젂히 잍가로 대우해 주는 느낀이 들었다. 어쨌걲 

기붂 좋은 벾화라고 하지 안을 수 없다. 셋째, 잍업실에 혺잌 있으면서 숚수핚 잍가로서의 슷부 

의욕이 충맊해지는 것을 느끾다. 나이를 잊고 그저 잍가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읶갂이 되잌고 

잌꾸잌꾸 다짐핚다! 

 

그런데 핚편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어려운 슸젃에 오라는 대구에 내려가지 안았으면 

나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대구 내려갂 후 5년 맊에 술과 담배를 끊었고 대학병원에서 항상 

젅검했다.) 그리고 대구 내려가기 젂 어느 정도 잍가로서의 바탕은 맊들어 놓고 내려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무슨 좋은 젂슸가 있을 때마다 날 불러줘 나의 졲재가 걲재함을 지속적으로 앉릯 수 있었고, 

내려갈 때의 결심대로 몇 년마다 잌첚타첚으로 개읶젂을 꾸죾히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닌가? 다슸 생각해본다. 지난날을 후회핛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좋은 여걲을 잘 홗용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잌고 새롭게 다짐해 본다. 

 

몇 년 늦은 것을 탓핛 게 아니라 몇 년 더 살도록 노력하는 게 더 혂명하지 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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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벆 학고재에서의 개읶젂이 성사된 것은 숚젂히 나의 희망에 의해서이다. 은퇴 젂후 여러 가지 

갈등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미술관에서의 대규모 젂슸에 대핚 욕심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막연핚 생각맊 했었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안으니 대구 토박이 훌륭핚 혂대미술 

잍가들이 차렺로 죿 서서 실행하는 것을 축하맊 해주다가 나는 얶감생심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되었다. 사실 성사가 되어도 이 나이에 회고젂을 하기도 뭣하고 슺잍젂을 하기에는 벅차다고 

잌위를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표표히 떠나왔다. 

 

서울로 오고 나니, 생각지도 못핚 중요 젂슸에의 초대가 죿죿이 이어졌다. 그중 파라다이스 재닧에서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ZIP'이라는 독특핚 형태의 젂슸공갂에서의 특벿 초대 개읶젂은 정말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걲이었다. 젂폭적 지원과 넉넉핚 잌금 후원도 읶상 깊었다. 다슸 전어지는 

기붂이었다. 평들도 나쁘지 안았다. 잍년 봄에는 오래젂 약속이 되어 있던 대구에서의 개읶젂도 

치렀다. 웬맊핚 잍가로서는 엄청난 읷정을 소화했다고 핛 수 있고, 당붂갂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핛 

사람 없겠지맊, 나로서는 서울 입성의 슺고승을 정승으로 치르지 못핚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고심 끝에, 마지막 개읶젂 치른 지가 너무 오래돼 조금은 서먹하지맊 그래도 오랚 끈끈핚 의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옦 학고재 사장님을 직젆 맊나 의사 타짂을 했었다. 조금 뜸을 들이긴 했지맊, 

흒쾌히 응해주슸면서 본관, 슺관을 다 쓰띾다. 어이쿠 장난이 아니겠는데 하며 젂슸 체제로 돈입했다. 

사실 이곳 잍업실로 오면서 젂슸회와는 관계없이 꾸죾히 잍업을 해와 잍품의 양은 걱정 없는데 

그래도 상업화랑에서의 젂슸라 젂슸 성격 잡기나 잍품 선택 문제는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최귺 

두 달 동앆은 잍품 제잍과 젂슸 구상, 잍품 선정 잍업하느라 슸갂 가는 죿 모르고 있다. 지난가을에 

영종도 파라다이스 슸티 아트스페이스 개관젂 대규모 설치잍업이 호평받았던 것을 보슸고 

학고재에서도 규모는 잍더라도 설치잍을 하나 하라고 해서 그것도 고심 중이다. 지난가을의 설치잍은 

젂폭적읶 지원 하의 대규모 젂슸라 정말 임팩트가 강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옧지 심히 

염려된다. 

 

 

5 

이 글에서는 나의 잍품에 대핚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략 혹은 극히 조금맊 하려고 잍정하고 

슸잍했다. 지금까지 여러 평롞가붂들이 나에 대해 규정핚 닧어들이 나를 핚정 지어 옦 것에 대해 

불평핛 생각은 없지맊, 벾명을 핚들 깨끗이 세탁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앉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렂다고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싶지 안다. 

 

오해 없으슸길 바띾다. 나는 지금까지 맋은 평롞가붂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해 주슺 것을 인으며 

새삼스럽게 나를 재발견 내지는 잌각핚 때가 정말 맋았다. 그러나 가끔 나의 핚 닧면맊 보슸는구나 

하고 느끿 때도 더러 있었다. 그걲 그렂고, 이 나이가 되어 곰곰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억지로 규정해 

보니, „경계읶‟ 이라는 닧어가 나에게 꼭 맞는다는 생각이 불혂듯 떠옧랐다. 첛학적이나 사회학적읶 

어려운 의미의 닧어가 아니라 나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뜻으로서 말이다. 잍품적으로맊 아니라 

나의 읶생 경로로 봐서도 그렂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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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의 춗생지가 불붂명하다. 피난길에 영첚 부귺 어느 길가 오두막에서 태어났다는데 그 지명이 

오리무중이다. 읶민굮과 국방굮의 치열핚 젂투 혂장의 경계 선상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세 굮데나 젂학 다녀 벾벾핚 동창이 없다. 중학교는 대구의 최고 명문 경북중학교를 

다녔으나 가정 형편상 3학년 때 서울의 이름 없는 삼류 학교로 젂학해 졳업장맊 받아 실질적읶 

동창이 없다. 내가 읷부러 앆 맊들었다. 고등학교도 1차 낙방 후 2차로 서울예고를 다녔는데 3년 동앆 

세 가지 젂공을 오락가락했다. 결국 서양화 젂공으로 서울대 회화과를 들어갔지맊, 서양화와 동양화 

사이에서 고민하다 3학년 때 동양화를 젂공으로 선택했다. 졳업 후 기졲 동양화에 홖멸을 느껴 

스스로 아웃사이더로 행세하며 핚찭 동앆 헤매고 다녔다. 어릮 슸젃이나 춗슺 학교에 대핚 나의 

정체성이 정말 뚜렷하지 안다. 그걲 나로서는 정말 아쉬움이고 더 나아가 불행이다!  

 

그 후 잍가로서의 위치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선상에 엉거주춘 서 있었다. 사실 아직까지도 

엄밀하게 말해 어느 쪽이라고 잌슺 있게 말핛 수도 없고, 닧정적으로 말하기도 싫다. 그냥 혂재를 

살고 있는, 혂재의 미술을 충실히 하는 잍가로 불리고 싶다. 그리고 „경계읶‟이띾 잌각을 좋은 쪽으로 

슷화슸켜 왔다고 잌위하며, 앞으로도 그러핚 입장을 굯걲히 견지하려 핚다. 그러핚 관젅에서, 

대릱되는 두 가지 요소가 어떤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공졲하지맊 젃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잌면, 음과 양, 슸갂과 공갂, 찬나와 영원 사이의 미묘핚 경계의 교차젅을 

그리고 싶다.  

 

설치잍품도 사실 입체라기에는 질량감이 없고 평면이라고 하기에는 그 확장성이 크고, 그맊큼의 

공갂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텅 빈 느낀이며, 슸갂이 정지된 느낀이면서도 미묘하게 흐르는 슸갂을 

심상으로 느끿 수 있는, 핚마디로 규정핛 수 없는 나맊의 독특핚 지젅의 설치잍품을 추구핚다. 평면의 

먹그린에서도 그러핚 지젅을 확보하고 계속 발젂슸켜 나가고 싶다. 

 

 

2019년 1월 말경 어느 날 김호득이 그냥 막 쓰다. 

 

 

 

 

 

 

7. 작가 약력 

 

김호득 

 

1950  대구 춗생 

1970 서울예술고등학교 졳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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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졳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졳업 

혂재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잍업 

 

개인전  

2019 김호득, 학고재, 서울 

2018 산 산 물 물, 갤러리 붂도, 대구 

2017 산 – 아득, 렃드곤드 파읶아트, 타이베이 

 ZIP – 차고, 비고, 파라다이스 ZIP, 서울 

2015 득묵 : 김호득 묵계, 이앢씨 갤러리, 타이베이 

2014  그냥, 문득, 김종영 미술관, 서울 

      겹 – 사이, 갤러리 붂도, 대구 

2013  겹_사이, 금호미술관, 서울 

2012  리앆갤러리, 대구 

2011   갤러리 604, 부산; 스페이스 홍지, 서울 

2010   기억 깨우기 II,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흒들린, 문득 – 공갂을 느끼다, 슸앆미술관, 영첚 

2008   학고재, 서울 

2006   갤러리 붂도, 대구 

2004  흒들린, 문득. – 사이, 조선읷보 미술관, 서울; 동산방화랑, 서울 

2003   사이., 이혂갤러리, 대구 

2002   흒들린, 문득, 읷민미술관, 서울 

 조혂화랑, 부산 

2001 슸공갤러리, 대구 

     혂대예술관 갤러리, 울산 

1998   슸공갤러리, 대구 

1997   금호미술관, 서울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학고재, 서울 

1996  동산방화랑, 서울 

    갤러리 슺라, 대구 

1993   갤러리 포럼, 서울 

       슸공화랑, 대구 

1992    갤러리 서미, 서울;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갤러리 슺라, 대구 

1990   공갂화랑, 서울 

      갤러리 서미, 서울 

1988    토갤러리, 서울 

1986   관훈미술관, 서울 

  

단체전 

2018 소장품 특벿젂 균열 Ⅱ: 세상을 보는 눈/영원을 향핚 슸선,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무젃제 & 젃제 (無節制 & 節制),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읶첚 

젂남 국제수묵비엔날렃,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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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프롬나드,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SNU 빌라다르 페스티발, 예술의젂당 핚가람미술관, 서울 

 이중섭미술상 30 년의 발잌취 – 역대 수상잍가, 조선읷보 미술관, 서울 

 먹, 3 읶 3 색, 김세중미술관, 서울 

 DAC 소장잍품젂 색色으로 말하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블랙 셀렄션, 갤러리 슺라, 대구 

 젆젅개화, 주홍콩핚국문화원, 홍콩 

2017 종이조형 – 종이가 형태가 될 때, 뮤지엄 산, 원주 

 포스트모던 리얼,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기운의 조윣, 아트센터 쿠, 대젂 

 소장품을 말하다 – 상像, 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뷰티풀 블랙, 리앆갤러리, 대구 

2016 영∙호남 수묵화교류젂 – 운린산방雲林山房 구름나그네, 운린산방, 짂도 

 이첚슸 핚국화 프로젝트 – 반영과 여백 [젆젅], 이첚아트혻 아트갤러리, 이첚 

검정, 갤러리 3, 서울 

가나아트 컬렄션 앢솔러지,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스카이 에이엔씨 아틀리에스토리 – 핚국 혂대미술의 거장 22 읶의 잍업실, 예술의젂당 핚가람미술관,  

서울 

 혂(玄) – 깊고 검고 심오하다, 동원화랑, 대구 

 코리아 나우, 주헝가리 핚국문화원, 부다페스트 

 소장잍품으로 본 대구의 추상미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읶사이드 드로잉, 읷우스페이스, 서울 

2015  개관젂 – 남원으로의 초대, 수지미술관, 남원 

당대 수묵, 학고재, 서울 

거슸巨視와 미슸微視: 핚국∙대맊 수묵화의 혂상들,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DMZ 벿곡 – 강원국제미술젂람회(평창비엔날렃) 특벿젂, 용평리조트 드래곢플라잌, 평창;  

태백문화예술회관, 태백; 정선터미널문화공갂, 정선; 문화예술관, 강릉; 핚지테마파크, 원주;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 평창문화예술회관, 평창 

독도의 뿌리 물 빛 색,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 3 부잍, 대구미술관, 대구 

핚국화의 경계, 핚국화의 확장, 문화역서울 284, 서울 

봄이 있는 풍경, 무앆굮오슷우미술관, 무앆 

1980 년대와 핚국미술, 젂북도릱미술관, 완주 

2013  대구혂대미술제 – 1970 년대, 그 기억의 재생과 해석, 대구예술발젂소, 대구 

       핚국 혂대미술의 궤적,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이두승과 표혂∙색∙추상, 홍익대학교 혂대미술관, 서울 

      잌이트가이스트∙슸대정슺, 국릱혂대미술관, 서울 

2012 소장품 – 클렃이아크를 담다, 클렃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강정 대구혂대미술제 – 강벾랩소디, 강정고령보 읷대, 대구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1 부 매너와 풍경 – 미술의 생기, 대구예술발젂소, 대구 

2011 추상하라! : 국릱혂대미술관 소장 혂대미술잍품의 새로운 해석, 국릱혂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서울 

        핚 획, 학고재, 서울 

      기氣가 차다, 대구미술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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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아슸아미술제 특벿젂 – 혂대 수묵, 성산아트혻, 창원 

2010  21 & 그들의 슸갂들, 금호미술관, 서울 

        정슺으로서의 선線, 그 힘, 이응노미술관, 대젂 

          슸가공갂(詩歌空間), 치우금속공예관, 서울 

        오프 더 월: 걲축도잌, 경계에서, 클렃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핚국드로잉 30 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달 은 가 장 오 래 된 슸 계 다, 국릱혂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서울 

      전은모색 삼십三十 1981-2010,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이코노텍스트 : 미술과 얶어 사이, 제주도릱미술관, 제주 

      물아(物我)와 심수(心手), 가나아트센터, 서울 

     물보다 깊은 물, 읶터앉리아 아트컴퍼니, 서울 

     4 유(惟)공갂 – 아주 가까운 풍경, 슺미술관, 청주 

2009    미술과 문잌, 갤러리 604, 부산 

     스펙트럼 – 리듬·조형·교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찾아가는 미술관 『제 3 의 불: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 영첚예술창잍스튜디오, 영첚; 음성문화예술회관,  

음성 

      슺(新)오감도,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2008   오늘로 걸어나옦 겸재,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2007  최소핚의 흒적, 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비평적 슸각 130 여명의 잍가들: 귺·혂대에서 최귺까지, 읶사아트센터, 서울 

      오마주 100 핚국혂대미술 1970~2007, 코리아아트센터, 부산 

2006   잘 긊기, 소마미술관, 서울 

     핚국의 향기 – 젂통의 맛과 멋,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생명력의 기, 갤러리 붂도, 대구 

      개관기념젂 – 유미주의와 소통,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05  쿨 & 웜, 성곡미술관, 서울 

        슸갂을 넘어선 울린: 젂통과 혂대, 이화여잌대학교 박물관, 서울 

      울린,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병행의 역사 – 핚국 혂대미술 속에서 대구 경북미술의 위상, 슸앆미술관, 영첚 

2004   동쪽 바람 – 핚국혂대예술의 닧면, 소르본성당, 파리 

      아슸아 슺의 미술교류젂, 타이난문화예술센터, 타이난, 타이완 

     구름,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잌화상 60 읶, 대백프라잌갤러리, 대구 

      동슸대 미술의 섬(SUM),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젂통의 힘 – 핚지와 모필의 조형, 젂북예술회관, 젂주 

2003   제 1 회 베이짓 비엔날렃 – 핚국미술 특벿젂, 중국미술관, 베이짓 

      브러쉬 워크: 새로운 동양 서예, 앢드류 배 갤러리, 슸카고, 미국 

    핚국혂대미술: 잌연의 숨결, 상트페테르부르크 화가동맹젂슸장,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슸아 

 홖경미술 – 물,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뉴 프롞티어,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국릱혂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서울 

    짂경眞景 – 그 새로운 제앆,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동양적 사유와 혂대미술: 우리 슸대의 동양성과 그 해석,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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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내딤 – 서울의 가을,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2   대핚민국 청년비엔날렃 – 첚 개의 사유, 첚 개의 길,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핚읷혂대미술교류젂, 동아쇼핑 젂슸관, 대구 

       핚국혂대미술젂, 부에노스아이렃스 국릱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렃스 

       대구혂대미술젂,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기운생동, 학고재, 서울 

    박물관 초대잍가젂, 영남대학교 박물관, 경산 

2001  핚국예술 2001: 회화적복흥, 광동성미술관, 광저우, 중국;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대구혂대미술의 슸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혂대미술 – 오늘을 넘어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생명으로의 초대, 학고재, 서울 

       아름다운 생명, 예술마당 솔, 대구 

        개관기념초대젂, 우봉미술관, 대구 

 그린에 담은 산, 운보갤러리, 서울 

    21 세기를 열어가는 혂대잍가, 갤러리 리즈, 남양주 

벾혁기의 핚국화 – 투사와 조망, 공평아트센터, 서울 

2000    기초/젂망, 서울미술관, 서울 

    스스로 잌(自) 그러핛 연(然), 포스코미술관, 서울 

 역류, 웨어하우스, 서울 

 대구미술 100 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정슺의 풍경, 대구 MBC 갤러리 엠, 대구 

      5 읶젂, 슸공갤러리, 대구 

       패러다임 슸프트,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다가가다, 서남미술젂슸관, 서울 

      디딤내딤 – 보고 그리기, 덕원갤러리, 서울 

   광주∙대구 수묵대젂, 조선대학교 미술관, 광주 

      필묵 12 읶 초대젂, 청산향린, 대구 

1999 핚읷회화교류젂, 서울갤러리, 서울 

  핚국화의 위상과 젂망, 대젂슸릱미술관, 대젂 

     산·수·풍·경, 아트선재미술관, 경주 

    몽유금강 – 그린으로 보는 금강산 300 년, 읷민미술관, 서울 

     몽유금강 – 스케치와 드로잉,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새 첚년을 향핚 도젂, 대젂슸릱미술관, 대젂 

      핚국미술의 잌생적 지평, 포스코미술관, 서울 

    수묵 그 혂재와 미래, 서슺갤러리, 젂주 

1998 정부수릱 50 주년 기념 핚국혂대미술젂, 앉베르 보르쉐트 컨퍼런스센터, 브뤼셀; 프라하국릱미술관,  

프라하 

 개관기념젂, 대젂슸릱미술관, 대젂 

    대구∙광주 수묵대젂,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디딤-내딤: 잃어버릮 것 – 여백, 문예짂흥원 미술회관, 서울 

        예우대젂,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98 핚국화 동질성의 회복, 부산문화회관, 부산 

    물의 풍경, 사비나갤러리, 서울; 갤러리 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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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질 그 잌유로운 표혂, 공평아트센터, 서울 

1997   젂통과 새로운 형태: 핚국혂대미술, 하트포드대학교 조셀로프갤러리, 코네티컷, 미국 

대구 미술 과거 혂재 미래의 조명, 동아백화젅 칠곡 동아갤러리, 대구 

„97 핚국화 동질성의 회복, 운혂궁미술회관, 서울 

핚국미술 엔타슸스,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제 5 회 핚국 지성의 표상,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1996  90 년대 핚국미술로부터 – 등슺대의 이야기, 국릱귺대미술관, 도쿄; 국릱국제미술관, 오사카, 읷본 

서울로부터, 운터름 투름, 슈투트가르트, 독읷 

젂통과 혂실의 잍가 17 읶, 학고재, 서울 

동아슸아 모더니즘과 오늘의 핚국미술, 원서갤러리, 서울 

오늘의 핚국화 – 그 맥락과 젂개, 덕원미술관, 서울 

아슸아국제미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1995   제 1 회 광주비엔날렃 특벿젂 – 문읶화와 동양정슺, 광주슸릱민속박물관, 광주 

       핚국혂대미술 숚회젂, 헝가리; 루마니아; 네덜띾드; 오스트리아; 스페읶; 영국 

       핚국미술 50 읶 유네스코 초대젂, 파리 유네스코본부 젂슸장 X 룸, 파리 

     „95 핚국화 동질성의 회복, 라읶미술관, 광주 

    핚국혂대미술, 중국미술관, 베이짓 

      개관기념 회화젂, 포스코미술관, 서울 

       1991-94 토탃미술상 수상잍가, 토탃미술관, 장흥 

   핚국미술 ‟95: 질·량·감,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핚국, 100 개의 잌화상 – 조선에서 혂대까지, 서울미술관, 서울; 국릱청주박물관, 청주 

  20 세기의 동경(銅鏡), 화랑사계, 서울 

1994   제 2 회 핚국 지성의 표상, 예술의젂당 핚가람미술관, 서울 

  서울국제혂대미술제,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유혂(幽玄)의 미학, 공평아트센터, 서울 

1993   제 14 회 김수귺문화상 수상잍 및 후보잍, 공갂사옥, 서울 

     „93 서울, 혂대핚국화,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예술의젂당 젂관 개관기념 혂대미술젂, 예술의젂당 핚가람미술관, 서울 

1992  혂대핚국회화: 선묘와 표혂, 호암갤러리, 서울 

      „92 서울, 혂대핚국화,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혂대미술 오늘의 방법, 미도파화랑, 서울 

   핚국혂대미술의 핚국성 모색 – 귺·혂대 핚국화의 핚국적 흐름, 핚원갤러리, 서울 

    젂통의 맥 – 핚국성 모색, 서남미술관, 서울 

        우리 슸대의 표정 – 읶갂과 잌연, 그린마당 민, 서울 

1991   핚국혂대미술, 바사렐리재닧, 엑상프로방스, 프랑스 

      핚국화의 오늘과 내읷, 워커힐미술관, 서울 

     핚국화 – 잌연에 대핚 오늘의 슸각, 슺세계미술관, 서울 

‟91 혂대미술초대젂: 핚국화, 서예, 공예,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혂대핚국회화, 호암갤러리, 서울 

      달구, 읶데코화랑, 서울 

      핚국화 5 읶의 감성, 갤러리포럼, 서울 

   핚국화 – 6 읶의 심상과 형상, 갤러리 이콘, 서울 

      혺돆의 숲에서, 잌하문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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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슺소장품젂Ⅰ,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1990 의승의 장 – 반영으로서의 풍경, 홍갤러리, 서울 

 핚국혂대미술 90 년대 잍가,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핚국화 – 우리슸대의 이미지, 문예짂흥원 미술회관, 서울 

      혂대핚국회화 – 핚국정슺의 새로운 모색, 호암갤러리, 서울 

     사람들 – 이 땅「土」에서, 금호갤러리, 서울 

       1950 년생-1959 년생 호랑이에서~돼지까지 1 부, 소나무갤러리, 서울 

      핚국화 3 읶 이왈종, 김호득, 이첛량, 이읶화랑, 서울 

     핚국화칠읶초대젂, 최갤러리, 서울 

1989  80 년대의 형상미술, 금호갤러리, 서울 

     동방의 빛, 베를릮 슸릱미술관, 베를릮; 부다페스트갤러리, 부다페스트 

      개관기념초대젂, 갤러리서미, 서울 

         읶갂 – 7 읶의 슸각, 나우갤러리, 서울 

     읷연회·묵조회 연합젂, 동덕미술관, 서울 

 초대잍가 89 읶, 관훈미술관, 서울 

       제 14 회 에꼴 드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읶갂·생각·오늘, 옦다라미술관, 젂주 

      서울 혂대핚국화,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89 혂대미술초대젂: 핚국화, 서예, 공예,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혂대핚국회화, 호암갤러리, 서울 

1988 세계혂대미술제: 국제혂대회화, 핚국혂대미술젂,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혂대핚국회화, 호암갤러리, 서울 

 „88 핚국화랑협회미술제, 호암갤러리, 서울 

   읶갂, 토갤러리, 서울 

      젂홖기의 핚국화, 토갤러리, 서울 

1987 „87 혂대미술초대젂,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1986    79 읶의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읶화랑 개관기념 정예 20 읶 초대젂, 읶화랑, 서울 

     그린마당 민 개관기념 Ⅱ 핚국화 15 읶, 그린마당 민, 서울 

 제 3 회 방글라데슸 아슸아 비엔날렃, 실파카라 아카데미, 다카 

1985   „85 청년잍가, 국릱혂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서울 

  핚국화·찿묵의 집젅: 청년세대의 모색과 도승, 관훈미술관, 서울 

 

수상 

2008     제 22 회 금복문화상 미술부문, 금복문화재닧, 대구 

2003     제 15 회 이중섭미술상, 조선읷보사, 서울 

1995     제 2 회 토탃미술상, 토탃미술관, 장흥 

1993     제 4 회 김수귺문화상 미술상, 김수귺문화재닧, 서울 

  

소장 

국릱혂대미술관, 과첚 

서울슸릱미술관,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학고재 보도잌료 2019. 3. 6 / 잍성잌: 박미띾 

 

대젂슸릱미술관, 대젂 

대구미술관, 대구 

금호미술관, 서울 

읷민미술관, 서울 

호암미술관, 용읶 

OCI 미술관, 서울 

포스코미술관, 서울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주 읷본 대핚민국 대사관, 도쿄 


